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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주 두려움을 느꼈다. 
익숙한 두려움도 있고 생소한 두려움도 있었다.

중년이 다가올 때쯤 대부분의 두려움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두려움이 없는 우리는 표정을 잃는다.

도전의 가치는 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당신은 기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기억하는가.
인생의 1막이 지겨워지고, 새로운 두려움에 마주할 때. 

그때 인생의 2막이 시작된다. 두려움 즉, 도전은 기쁨이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조슈아 J. 마린
독일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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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TO RIDE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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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중년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지금은 어디쯤’인지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이다.

중년의 나이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다. 문화마다 다르다.
그러나 보통 인생의 중간 

정도를 달리고 있는 시기를 
중년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중년은 
무엇을 시작해도 좋을 때다.

삶의 지혜는 가득하고, 다시 달릴 
시간과 힘은 충분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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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It OutⅠ

중년은 붉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붉어질 리 있나. 
시인 장석주의 말처럼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게 아닐까. 일에 대한 책임감과
 그에 따른 고된 노동, 그리고 회한까지 다 품었기에 중년은

 마주한 노을빛보다 붉다. 35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이종환 라이더를 만나

 ‘Red’라고 말하는 중년의 대해 이야기 들었다. 
writer NAM SEOK GI  photographer CHOI JI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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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It Ou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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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주지 
근처에 할리데이비슨 지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유춘기 라이더는 그때까지만 
해도 할리데이비슨이 미국 모터사이클 
회사란 사실조차 몰랐다. 그저 궁금해서 
할리데이비슨을 검색해봤을 뿐인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저런 추천 영상을 띄워줬다. 
빠르게 마음을 빼앗겼고 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 2번의 시도 후 제2종 소형 
면허를 땄다. 그 길로 할리데이비슨 지점에 
달려가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을 
계약했다. 다행히 아내도 모터사이클에 
관심을 둔 터라 응원해 주었다. 

갑자기 ‘라이더’가 된 스스로가 신기할 
따름이다.  “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슷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20, 30대에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50대 후반은 ‘끼인 세대’라고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이면서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라고들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퇴직할 무렵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해지고요. 그렇다고 
제가 ‘모터사이클’이란 걸 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까지의 그는 모터사이클,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쪽에 가까웠다. 특이한 
복장이나 모터사이클 커스텀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막상 
할리데이비슨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라이더들은 “솔직하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연출할 줄 아는 사람들이자 주인공이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공무원으로서 29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 
주야 교대근무 후 이틀째 쉬던 어느 날이었다. 

어떻게 휴일을 보낼지 막막했다. ‛은퇴 후엔 평생 
이런 나날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ʼ는 깨달음이 

머리를 쳤다. 무력감이 엄습했다. 
writer YU JU HUI  photographer RYU HYO RIM

Talk It Ou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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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It Out Ⅱ

후에 막상 갈 데가 없다거나, 공허감을 
느낀다거나, 스스로의 존재 가치 마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덧 막막함이나 의구심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할리데이비슨이 
공허감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유춘기 라이더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을 향해 “할리데이비슨 입문은 
용기만 내면 된다”고도 격려했다. 다른 
모터사이클들보다 시트고가 낮아서 
초보자도 조금만 연습하고 안전에 유의하면 
라이더만의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다.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대까지도 
라이딩을 계속할 생각이다.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자연과 함께 멋지게 인생의 2막을 
살아갈 계획이다. “모터사이클에 입문하기 
전까지 남의 기준에 따라 살았다면, 입문 
후에는 내 인생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는 
2년 후의 은퇴가 이제 두렵지 않다. 

유춘기 라이더도 이제 ‘주인공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붉은 저녁 
노을에 잠긴 인천 송도의 바닷가 도로를, 
영화 ‘탑건’ 주제곡(Holding Out For A 
Hero)과 함께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로 
달렸다. 그 순간 그는 톰 크루즈였고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스스로의 삶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은 순간을 전하는 그의 말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충만감이 묻어났다.  

조용한 지방 국도를 달리다 잠시 시동을 
끄고 풍경을 감상하는 순간, 그는 
“직장이라는 조직 속의 나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고 했다. 올 가을에는 
3박4일 투어도 떠날 예정이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홈페이지의 ‘라이드 레시피’ 
메뉴에서 본 코스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한다. 
일에 몰두해 쉴 틈 없이 달음박질친 끝에 
얻은 자유지만 영 낯설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유춘기 라이더도 “퇴직 

인터뷰 도중 마주한 아름다운 석양이 더욱 찬란할 
그의 제 2 인생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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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엔 늘 어려움이 따른다. 

새로운 방식과 사람, 문화, 기술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칫 피로감으로 

다가오기 쉽다. 이 피로가 과해지면 외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겨냈을 때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환희를 가져다 준다. 모든 

출발의 역사는 이 기쁨을 알면서 시작된다.

우리는 보통, 이런 종류의 환희를 중년이 

넘어갈 때쯤 알게 된다. 그때 인생의 다음 

막이 시작된다. 인생 제2막을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로 시작한 클럽이 있다. 이미 몇 

차례 항해를 끝낸 배가 정박한 항구처럼,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유대와 관록으로 

모인 클럽이다. 항해를 끝내고 돌아올 땐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 중일까.

writer SUNG HYUN KYU
photographer KIM SEONG WON
interviewee CLUB, SUPER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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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퇴직 후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던 도중 모터사이클에 
입문하게 됐지. 
할리데이비슨을 즐기는 
멋진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게 
즐거워. 이젠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연과 잘 
어우러진 도로를 달려보고 
싶은 목표도 생겼어.”

차인희
 “20대 때 125cc를 타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 50대가 되어서 다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 자식들 키우느라 가보지 
못했던 곳을 할리데이비슨을 타면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함께 
가보게 됐지. 목표가 있다면 일본 북해도를 일주하는 거야. 나에게 
할리데이비슨의 의미를 묻는다면 ‘언제나 젊음’이라고 대답하겠어. 
헬멧을 벗지 않으면 내 나이를 가늠할 수도 없다고!”

호걸 (김종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할리데이비슨에 입문했어. 30년간 회사생활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헤쳐가며 살았지. 그러다 보니 모터사이클 입문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면 원하던 기쁨을 얻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어. 
이제 이다음 목표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거야.”

코푸로(김윤태)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꾸준히 모터사이클을 
탔어. 1994년엔 처음으로 
할리데이비슨 신차를 
구입했지. 할리의 
매력이라면 모험과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할리만의 감성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할리는 심장과 
같아.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전 세계 투어도 가고 
싶은데 우선은 올해 10월 
1일에 미국투어부터 시작할 
계획이야.

황빈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로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입문을 망설이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시작했어. 바람을
맞으며 라이딩 하는 
이 느낌.. 이런게 바로 자유 
아닐까!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은 이제 내 삶의 
즐거움이야.”

클럽리더 (김태구)
 “한 3년 정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 그때 큰 위로가 
된 게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이야.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고, 항상 
지금처럼 멋과 건강을 
챙기면서 즐겁게 타고 싶어. 
할리데이비슨은 인생의 
동반자니까.”

Whos the Boss



피할 수 없는 운명 ‘사회 은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겨야 할 시기지만 은퇴 후 우울증이 깊어지는 이들이 많아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인 무능감, 대인관계 단절 등은 이른바 ‘은퇴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물적인 치료도 가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건강한 취미 활동과 소소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것을 주문한다. 
writer KIM NAM GU  photographer LEE JIN HWA

Talk It Out Ⅲ

김기범 라이더
공허함에서 풍요로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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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It Out ⅢTalk It OutⅠ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 
2016년에 은퇴한 김기범 라이더(67세)는 은퇴 후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취미로 삼았다. 해외 주재원으로 
일할 때에도 스쿠터로 출퇴근하며 모터사이클의 
매력을 맛보긴 했지만, 본사로 복귀하면서 
모터사이클에 대한 재미를 잠시 잊고 살았다고 한다. 
이내 은퇴한 뒤 모터사이클을 다시 타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바로 다음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 ‘하고 싶다, 타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발 내딛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면허를 
한 번에 취득했고,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진행한 
라이딩 연수를 받았어요. 계약하고 모터사이클을 출고 
받기 전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꾸준히 연수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얻고 라이딩 스킬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차량 무게가 
묵직한 만큼 혼자서 탈 수 있는 스킬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연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혼자 라이딩을 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귓가에 흐르는 바람, 
안장으로 느껴지는 고동감 따위를 고요히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재미를 느낍니다.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았을 때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들일 거라고 
오해했는데, 막상 맞닥뜨려보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온순하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불량스러운 사람도 없었어요. 작년 5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진행한 전국 투어에 참여했어요. 4박 5일간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같은 팀이었던 팀원들과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조만간 제주도 투어를 
떠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는 모터사이클 라이딩 외에도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고 있다.  모터사이클과 악기 연주는 언뜻 전혀 다른 

할리데이비슨 라이프를 처음 시작 할 때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와이프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딸과 같이 
할리데이비슨 용인점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헤리티지 클래식 114를 선택한 이유는 시트고가 낮고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하지 않은 기종이라 
더욱 돋보이는 면도 있었고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딩은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취미이다. 혼자 즐기기 좋은 취미인 
한편, 반대로 상호 보완적인 면도 있어서 여럿이 
함께 라이딩을 떠나기도 한다. 김기범 라이더는 
모터사이클의 이러한 매력에 빠졌다고 했다.

 “모터사이클은 차와는 다르게 혼자 타는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타는 것이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일환으로 솔로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영역의 취미라고 느껴지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 

 “은퇴를 하면 삶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던 일이 사라지면 상실감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곧잘 공허함을 느끼는데 라이딩을 나서면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모터사이클이 공허함을 
잊게 해준다면 악기 연주는 감성을 충족시켜줍니다. 

모터사이클과 악기 연주가 은퇴로 인한 공백을 
채워주는 기분이 들어요. 허전함과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혼자 혹은 함께 즐기기 좋은 취미. 공허함을 잊고 
감성을 채워주는 매개체, 트럼펫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헤리티지 클래식 114와 함께 하는 그의 황혼에서 
낭만과 풍요로움이 넉넉히 흐른다. 

김기범 라이더가 모터사이클과 함께 취미 생활로 즐기고 있는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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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할리했어오늘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세요. 
T2R 편집부가 선정한 라이더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writer YUN YOUNG JI

#할리했어오늘도

또 다른 멋, 느림의 미학
@non.chris.ryu 류영호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당신에게 주변에선 
어떤 반응인가요?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도 하지만, 부러워하는 쪽이 
많습니다. 다른 브랜드 라이더들이 가끔 
‘할리데이비슨은 재미 없잖아’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할리데이비슨은 알면 알수록 
다양한 재미는 물론 깊은 문화까지 가지고 
있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조금 더 여유로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플리카와 듀얼퍼포즈를 타다가 
2011년 아이언 883으로 할리데이비슨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망설이는 만큼 후회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 지금이 가장 빠를 때 입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할리데이비슨은 언제나 모범 답안이 
되어왔습니다.
나에게 있어 할리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모터사이클을 타는 동안은 몸과 마음이 
아픈 것도 근심 걱정도 잠시 잊게 됩니다. 
모터사이클에서 내리면 또 생각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마약과도 같지 않을까요?

#할리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 #미국변호사

특별한 취미가 희석되는 시기의 유일한 희열
@duindust 박동욱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당신에게 
주변에선 어떤 반응인가요? 
업무와 가정생활에 특별한 
취미가 희석되는 나이대의 
친구들로부터, 사진을 
통해서라도 상대방까지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대리만족의 취미라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주관의 
미국투어에 참석했는데 많은 
현지인들도 도전을 격려해주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라며 
응원해준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비와 
바람, 때로는 먼지도 맞는게 
모터사이클 투어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투어와 
많이 닮아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업무적 변수가 많은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순응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고민하는 바로 지금도 좋은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좋은 계절을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 할리란? 
마법 양탄자! 매직 카펫 라이드!
일상에 지치고 피곤할 때 
할리에 오르면, 할리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저를 
데려다 주거든요^^

#할리데이비슨 #로우라이더_엘디아블로 #사업가

오늘도 내일도 ‘할리’하며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할리한 흔적들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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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EY® NEWSⅠ

이글대는 태양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길,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우리는 꿈의 도로를 달렸다. 

writer, photographer YANG HYEON YONG

이글대는 태양아래 끝없이 펼쳐지는 길,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우리는 꿈의 도로를 달렸다. 

writer, photographer YANG HYEONG YONG

HISTORIC ROUTE 66
루트 66, 1920년대에 개통된 이 도로는 미국 동서를 잇는 
최초의 대륙횡단 고속도로이며 동시에 미국의 자유를 상징한다. 
총 길이 3,945km로 일리노이, 미주리,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맥시코, 애리조나,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8개 
주를 관통한다. 대공황 이후 새로운 삶을 찾아 서부로 향했던 
미국인들에게는 루트66은 단순한 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The Mother road, Main Street of Highway, 
Will Rogers Highway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여행 코스로 각광받으며 
도로주변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I-44번 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며, 1985년에는 고속도로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이제 히스토릭 루트 66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루트66의 여정은 시카고에서 
시작되어 LA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끝이 나는, 동에서 서로 
달리는 루트다. 반대로 LA에서부터 거슬러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한 동부의 풍경으로 시작해 중부, 남부, 
서부를 거치며 시간에 따라 점점 이색적인 풍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방향이 더 나은 여정이다. 

CHICAGO
시카고 중심 밀레니엄 파크 옆에는 자그마한 루트66 비긴 
사인이 있다. 이곳에서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날 밤은 시카고의 상징적인 빌딩인 존핸콕 
타워 95층 레스토랑에서 시카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만찬을 
즐겼다. 창 밖의 풍경은 변화무쌍한 날씨와 함께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시간은 참가자들은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이번 미국투어는 3개조 30여대의 
모터사이클과 동승자, 스태프 포함 40여명이 함께 했다.
이튿날은 본격적인 라이딩에 앞서 시차적응도 할겸 
할리데이비슨 창립 120주년 이벤트에 참여했다. 
할리데이비슨의 본고장 밀워키는 120주년 기념행사로 
들썩이고 있었고, 할리데이비슨 뮤지엄에서는 홈커밍 이벤트가 

한창이었다. 할리데이비슨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뮤지엄 관람과 신제품 라인업 소개, 전기바이크 라이브와이어 
시승, 할리데이비슨 레이싱 팀 부스, 커스텀 바이크 쇼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수 천대의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이 일대를 가득 메우고 전 세계 
할리데이비슨 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곳에서의 시간은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라면 진한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투어의 시작
드디어 기대하던 투어의 날이 밝았다. 오전 일찍 시카고 
할리데이비슨에서 일정을 함께 할 모터사이클을 받았다. 
모터사이클은 전부 울트라 리미티드와 로드 글라이드, 스트리트 
글라이드 등 할리데이비슨 투어링으로 준비되었다. 낯선 환경과 
낯선 모터사이클과 함께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의 시작. 
긴장감과 설렘과 함께 스로틀을 열었다. 
시카고에서 스프링필드로, 세인트루이스를 지나 차곡차곡 

인생 최고의 
순간을 찾아, 
마더로드를 

달리다
2023 US ROUTE 66 TOUR

할리데이비슨 창립 120주년 
홈커밍 이벤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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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향했다. 미주리 오자크의 아름다운 메라멕 동굴도 
인상적이었다. 싱클레어 주유소, 뮤럴파크 벽화, 애니메이션카 
마을, 레인보우 브리지, 오클라호마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명소를 지났다. 투어 6일째 되던 날 순탄하던 우리 앞길을 예상치 
못한 장해물이 가로막았다. 서서히 흐려지던 하늘이 갑자기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순식간에 서있기도 힘든 엄청난 
양의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긴박했던 순간, 로드 마스터의 빠른 
상황판단으로 대피한 덕분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 이번 
투어에서 가장 무섭고도 극적인 순간이었다.
투어 8일 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미드 포인트를 지나쳤다. 이제야 
절반, 혹은 벌써 반이다. 이제 지나온 길 만큼만 달리면 끝이 
난다는 것에 아쉬운 기분도 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달려갔다. 
휴양도시인 산타페와 앨버커키 올드타운의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라이딩의 즐거움
투어 11일 차는 라이딩을 멈추고 플래그스태프에서 쉬면서 
충전하는 날로 계획했다. 하지만 모두가 더 달리고 싶다는 뜻을 

모아 66번 국도를 잠시 벗어나 인근의 세도나로 투어를 떠났다. 
애리조나 주의 휴양지 세도나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산과 계곡이 만드는 풍경이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곳이다. 
플래그스태프에서 세도나까지 이어지는 길은 아름다우면서도 
재밌는 와인딩 로드라 더 즐거웠다. 그렇게 우리의 라이딩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다음날은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그랜드 캐니언을 달리는 
날이었다. 플래그스태프를 빠져나와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달리다 보니 어느새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다. 그랜드 캐니언은 
그 이름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협곡으로 전체 크기가 대한민국 
전체 크기의 절반에 해당한다. 압도적인 크기에서 오는 웅장한 
스케일의 풍경 그 자체도 멋지지만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하는 
길과 그곳을 빠져나오는 길까지 모두 완벽한 투어 코스였다. 
한 참가자는 이곳에서 감동적인 풍경에 벅차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사실 모두가 조금씩은 울컥했을 것이다.

폭염과의 사투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텍사스, 그리고 뉴멕시코를 거치며 

남부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급격히 오른다. 당시 미국 남부는 
20일 연속 매일 섭씨 43도의 기온을 넘기며 기온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달궈진 상태였다. 무시무시한 더위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도전으로 만들었다. 43도의 기온은 시작일 뿐이고 
태양이 비추는 곳의 온도는 끝없이 올라간다. 노면 위의 온도는 
50도를 가볍게 넘기며 체감으로는 60도 이상이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온, 이 정도면 그냥 불가마 속에 들어가 
모터사이클을 타는 셈이다. 한여름의 사막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우리에게 주유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수시로 주유소에 
들러 차가운 음료와 에어컨 바람으로 머리꼭대기까지 차오른 
열기를 빼내며 겨우 달릴 수 있었다.
더위의 절정은 네바다 주 모하비 사막의 초입에 위치한 
래플린에서 만났다. 높은 산악 지대인 킹맨에서 지대가 낮은 
래플린으로 내려올 때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들 듯 빠르게 오르는 
기온을 느낄 수 있었다. 일행들의 상태가 걱정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래플린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다. 모두가 

활짝 웃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황당할 정도로 뜨거웠던 
날씨에 조금은 정신이 나가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래플린을 떠나 우리가 향한 곳은 로이스 모텔이었다. 상징적인 
간판과 황량한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영화와 뮤직비디오, 광고 등의 배경으로 많이 쓰인 
곳이다. 그리고 뒤 이어서 바그다드 카페도 찾았다. 영화보다 
제목과 주제곡(Calling you)이 더 유명한 1987년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배경이 된 곳이다. 내부는 기념품 가게가 
되었지만 외부는 옛 모습 그대로다. 영화 속에서 야스민의 
그림을 그리던 콕스의 트레일러도 카페 뒤에 그대로 남아있다. 
영화 속 배경은 80년대지만 이곳의 풍경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영화 속 장면들이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생생하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념사진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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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니언에서 이번 미국투어를 함께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앰버서더 노홍철씨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국 투어 중 가장 무서웠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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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의 끝
마지막 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LA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향한다. 고속도로를 타고 편안하게 진입하는 샌버너디노 방향 
대신 샌앤토니오 산과 엔젤레스 국유림의 와인딩 로드, 그리고 
LA동쪽의 토팽가 주립공원을 거치는 루트를 선택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지루하고 막히는 고속도로 대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와인딩 로드가 투어의 끝에 어울린다. 토팽가 언덕을 
넘어 고도를 낮추며 내려갈 때 마치 에어컨을 켠 것 같은 차디 찬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마법 같았던 순간, 지난 며칠간 폭염에 
시달려오던 우리에게 큰 위안을 안겨주었다.
산타모니카의 상징인 해변의 놀이동산 ‘퍼시픽 파크’ 앞에는 
루트 66의 끝을 알리는 사인이 세워져 있다. 그저 도로의 
끝을 알리는 소박한 사인일 뿐이지만 이곳에 서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미국에 오고, 다시 모터사이클을 
타고 미대륙을 가로질러 온 우리에게는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다. 여정의 끝을 알리는 표지판 앞에서 지난 14일을 
돌아본다. 짧지만 즐거웠던 시간이다.

최고의 순간을 함께하다
꿈의 투어, 마더 로드를 타고 미국을 가로지르는 우리들의 
도전은 이렇게 모두가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났다. 이번 투어에서 
전국 각지의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14박 16일을 
함께했지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한번 없이, 그리고 한 명의 
낙오자도, 사고도 없이 완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완벽한 팀이 
있을까? 싶을 만큼 모두의 호흡이 잘 맞았다. 
우리의 투어가 마무리 된 7월 28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폭염 위험 경보조치를 발령했다. 
애리조나의 폭염으로 선인장도 말라 죽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미 대륙을 할리데이비슨과 함께 가로질러 달린 것, 
이는 우리들에게는 평생을 곱씹을 추억이 될 것이며 그 추억을 
공유하는 우리는 동료이자 친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순간을 함께했다. 

QR코드를 스캔해 미국투어를 
더욱 생생하게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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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창립 이후, 1,2차 세계 대전을 치루는 사이 전쟁 특수 및 전후 특수를 누린 
할리데이비슨은 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발목을 잡았다. 
할리데이비슨의 12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딛고 영광의 시대로 이어지는 

1963년부터 1993년까지의 역사를 들여다보자.  writer NA GYEONG NAM

HISTORY OF HARLEY-DAVIDSON® 

: FALL AND RISE

기억해야 할 이름
할리데이비슨은 1960년대 들어서 점자 시장 내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낮은 
품질이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복귀한 전쟁 영웅들은 사실 
골칫거리에 가까웠다. 그들이 모터사이클을 마구 개조해 달리는 
용도로 할리데이비슨을 사용하면서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커스텀 
차퍼(Chopper)나 커스텀 바버(Bobber) 스타일이 현재까지 하나의 
커스텀 장르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리고 1963년은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다. 가장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인기를 끌었던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상대적으로 
모터사이클 시장에서의 상황은 또 다른 의미로 심각하고 
혼란스러웠다. 전후 재건에 성공한 일본의 모터사이클 산업 부문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제조사들의 모터사이클은 고성능 
제품으로 만듦새에서도 할리데이비슨이나 영국산 모터사이클들을 
훌쩍 상회하는 완성도를 갖췄으며, 심지어 값도 저렴했다. 
특히나 전후 베이비붐을 통해 젊은 층이 늘어나던 이 시기에 일본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은 젊고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모터사이클을 개발해 공급했다. 할리데이비슨 역시 이탈리아의 
아에르마키(Aermacchi)를 통해서 들여온 소배기량 모델들과 
독일과의 전쟁 배상금으로 가져왔던 DKW의 RT125 같은 
모델을 공급했지만 일본 브랜드들의 상대가 되긴 어려웠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창업주의 손주인 윌리 G. 데이비슨이 1963년 
할리데이비슨에 입사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후 할리데이비슨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다. 

셔블헤드의 등장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이은 1964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 
전쟁 등으로 미국 국내 상황도 어려웠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할리데이비슨은 시장 내 점유율을 크게 잃어가며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졌다. 이 때문에 1965년 할리데이비슨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 공개를 하고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려고 했다. 
이와 함께 1965년에는 최초의 일렉트라 글라이드가 등장했다. 
최근까지도 그 이름을 계승한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아이콘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투어링 라인업을 대표했던 듀오 글라이드에 
전기식 스타터 모터를 장비한 것에서 그 이름이 착안된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이들의 라인업이 모두 킥 스타터였다. 나름 혁신적인 
변화였지만, 이 때문에 추가된 무게는 약 35kg(75파운드)로 
상당했다. 그래서 였을까. 최초의 일렉트라 글라이드는 기존의 
팬헤드 엔진을 사용했지만 곧바로 새로운 엔진을 얹게 된다. 
셔블헤드(Shovelhead)의 등장이다. 새로운 셔블헤드 엔진은 
새로운 실린더 헤드와 더 높은 압축비, 새로운 캠축과 카브레이터 
등을 조합해 배기량 1,200cc로 처음 발표되었지만 이후, 배기량을 
1,340cc로 높이고 최고 65마력을 냈다. 셔블헤드 엔진의 
도입을 통해서 엔진의 출력은 그 이전보다 약 10% 이상 향상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무거워진 차체를 좀 더 수월하게 이끌 수 
있게 됐다. 상징적인 엔진의 디자인으로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사실 이 엔진이 아주 훌륭했던 것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단지 타임라인만 본다면 셔블헤드 엔진이 마치 위기에 빠진 
할리데이비슨을 구원하기 위해 등판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미 할리데이비슨은 파산 위기에 직면해있을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각했다. 따라서 셔블헤드 엔진의 등장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윌리 G. 데이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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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모빌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전문적이지 않았으며 품질이 
더 높지 않은데 비해 무게는 더 무거웠고 각종 편의 장비들이 모두 
옵션이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생산된 할리데이비슨 스노우 모빌이나 골프 카트 등은 
그저 애처롭게 느껴질 수준이다. 차라리 할리데이비슨의 구원자 
역할은 영화가 해냈다. 현대에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지 라이더(Easy Rider)’가 그 주인공이다. 달 착륙이 가능했던 
인류의 혁신이 이뤄지던 시기였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며 자연과 함께하겠다는 히피들의 문화도 절정에 달했다. 
그 유명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펼쳐졌던 것도 같은 1969년의 
일이었다. 자유를 상징하는 할리데이비슨은 동시에 무자비한 
바이커 갱과 같은 서로 상충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영화 
이지 라이더에서 그려진 것처럼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이들 모두를 
일종의 골칫거리처럼 여기기도 했다. 어쨌거나 영화 이지 라이더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이들이 타고 달린 할리데이비슨은 여전히 
한 시대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후 모든 세대에게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환상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1969년 할리데이비슨 전체 판매량은 15,575대로 전년 대비 약 
1,100대 이상을 더 판매했으며, 1970년에는 16,669대, 1971년에는 
22,650대, 1972년에는 34,750대로 판매고가 껑충 뛰어올랐다. 이런 
성공적인 판매고 상승이 당연히 영화 때문만 일리는 없다. 

AMF HARLEY-DAVIDSON
아폴로 11호 미션을 통해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1969년, 
할리데이비슨은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다른 회사로 넘기게 된다. 
인수 기업은 AMF(아메리칸 머신 앤 파운드리). AMF는 볼링핀을 
재배치하는 기계, 그리고 단순한 레저 스포츠 기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이들은 핵개발에도 참여할 정도로 거대한 
군산복합체에 가까웠다.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는 공격적인 
경영으로도 유명했다. AMF는 인수 이후, 생산을 더 간소화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일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린다. 인력 감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으키게 했고, 
인력이 줄어들었으니 품질 관리는 더 어려워졌으며,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품질이 희생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MF가 인수하면서 꼭 필요했던 작업들을 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이들의 자금이 없었다면 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AMF에서 실행했던 
많은 시도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거나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AMF는 자신들이 원래 취급하고 있던 스노우 모빌(설상차)을 
할리데이비슨의 이름으로 선보이면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려고 했으며, 할리데이비슨의 딜러망을 통해 판매하면서 
이득을 보고자 했으나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웠다. 이들의 

영화 이지 라이더는 할리데이비슨의 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리데이비슨의 골프 카트

WILLIE G AND FAT BOY

AMF 산하에서 선보였던 소형 모델들

JOHN ALLEN DAVIDSON

AMF 산하에서 생산했던 스노우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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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커스텀의 시작 FX
AMF 산하에서 등장한 FX 슈퍼 글라이드는 할리데이비슨의 첫 번째 
팩토리 커스텀으로 소개된다. 사실 이 모델 자체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판매량도 그리 높지 못했다. 이 팩토리 커스텀이란 것이 
등장한 배경은 할리데이비슨의 개조 부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들과의 
경쟁이다. 기존에 판매된 모델을 개조하는 커스텀 작업을 통해서 
할리데이비슨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 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 FX 슈퍼 글라이드는 
어떤 식의 커스텀이 이루어졌을까. 당연히 기존의 라인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빅 트윈인 FL 계열과 XL 계열(스포스터)을 
조합했는데, 이것은 아주 현명하고 적절한 조합 방식이었다. 빅 
트윈 엔진의 더 큰 출력과 스포스터의 핸들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다. 또한, FX는 전기식 스타터를 제거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가벼워진 무게에 어울리는 작은 
헤드라이트와 특유의 헤드라이트 커버, 프런트 포크와 휠 등은 
스포스터에서 가져왔다. 프레임과 셔블헤드 엔진, 리어 서스펜션 
등은 FL 계열에서 가져왔다. 인상적으로 보이는 테일 색션은 
보트테일(boattail)이라 불리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것은 스포스터에서 먼저 사용되었던 것으로 초기 2년 간만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철제 펜더로 변경됐다. 

오일 쇼크의 영향
AMF 할리데이비슨은 이 시기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AMF의 스노우 모빌 생산 공장이 있었던 펜실베니아 주의 
요크(York) 지역에 새롭게 설립한 공장은 노후화된 기존 생산 
기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겹쳐진 오일 쇼크는 여러모로 큰 타격을 입혔다. 당시 원유 생산의 
절대적 위치를 갖고 있던 아랍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혼란을 가져왔다. 이것은 곧 미국 
시장 내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럼 단지 기름값이 올라서, 
연비가 안 좋은 할리데이비슨이 타격을 입었던 것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오히려 오일 쇼크 덕분에 모터사이클 붐이 
더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레저 스포츠 용도의 구매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경제적 관념은 물론이지만, 연료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모터사이클의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기름값이 비싸니 질이 
낮은 연료가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흔했고, 이런 연료를 사용했을 
때 내구성 낮은 엔진은 더욱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압축비를 높인 셔블헤드 엔진은 이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이었으며, 
낮은 옥탄가의 연료 때문에라도 엔진 트러블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많았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미 품질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었으니,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극단적으로 나쁜 구매 
경험을 제공한 셈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꾸준히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인 바 있다. 그 중에는 성공적인 모델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던 모델도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77년 개발된 XLCR 카페 레이서(Cafe Racer). 
스포스터를 기반으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카페 레이서로 만든 이 
모델은 판매고가 극히 부진했다. 상대적으로 같은 해에 등장했던 
FXS 로우 라이더(Low Rider)는 출시와 동시에 놀라운 인기를 
누렸다. 특히 이 모델은 프런트 포크를 길게 뻗고, 리어 서스펜션은 
짧게 설정해 낮고 긴 ‘롱 앤 로우’ 스타일을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모델로 꼽힌다. 

35 It's time to ride

1977 FXS

XLCR1000

SPORTSTER 65

1971년 등장한 첫 팩토리 커스텀 FX 슈퍼 글라이드

1972년의 광고에 등장한 
일렉트라 글라이드(위)와 슈퍼 글라이드(아래)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할리데이비슨을 방문해 할리데이비슨 

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EVOLUTION 
1979년부터 시작되어 1981년까지 계속된 2차 오일 쇼크로 또 다시 
세계 경기는 크게 얼어붙었다. 1979년 직전까지 거의 47,000대에 
가까웠던 생산량이 1982년에는 거의 40%가 감소한 28,000대로 
떨어질 정도였으니, AMF는 이 사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었다. 
이 때 창업주의 손주 윌리 G. 데이비슨은 1981년 6월 16일, 다른 투자자
그룹들과 함께 약 8,150만 달러로 AMF로부터 회사를 되사들여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 새로운 경영진은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도입과 재고 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했다. 이런 
경영 개선 작업은 또한 1983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에 의한 산업 보호조치와 잘 맞물렸다. 이 보호조치는 미국 
내에 판매되는 배기량 700cc 이상의 수입 모터사이클에 대한 
당초 4%의 관세를 최초 45%로 10배 가량 높이는 극한의 처방을 
했다. 덕분에 할리데이비슨은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의 할리데이비슨을 있게 한 가장 
큰 활동 중 하나로 꼽히는 할리데이비슨 오너스 그룹(H.O.G.™)을 
처음 설립한 것도 1983년부터다. 이들은 광고를 더욱 확대했고, 
할리데이비슨의 정비 학교를 세우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서 

착실히 미래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결과물로써 등장한 
것이 바로 전설적인 에볼루션 엔진이다. 에볼루션 엔진은 기존의 
엔진에서 고질적이었던 품질 문제를 해결할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현역으로 사용되었다. 
1984년 새로운 에볼루션 엔진과 함께 등장한 신 모델은 단지 엔진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차체 하부로 리어 서스펜션을 
숨겨 마치 리어 서스펜션이 없는 하드테일(Hardtail)처럼 보였다. 
현대적 기술로 4~50년대 시절의 스타일을 불러온 최초의 
소프테일(Softail)모델로 소개되는 FXST 소프테일이 등장한 것이다. 
에볼루션 엔진과 스포스터 그리고 새로운 소프테일 시리즈는 
할리데이비슨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줬고, 시장 점유율과 
매출과 수익이 모두 크게 개선됐다. 그 정점을 찍으면서 대형 
모터사이클(750cc 이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등장했던 
모델이 바로 1990년 등장한 팻보이(Fat Boy™)다. 1993년, 거의 
10년 만에 할리데이비슨의 총 생산 대수는 그 이전보다 거의 200% 
가까운 82,000대를 기록했다.  

4부에서 계속

1987 SPORTSTER

NEW OWNERSHIP FACTORY
윌리 G 데이비슨의 표정과 티셔츠에서 
그 의미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FAT BOY의 등장

80CU EVOLUTION

WILLIE G AND FAT BOY

에볼루션 엔진의 미국 특허 출원문서

독수리는 홀로 날아오른다 HOG

FEBRUARY 27, 1981 – AMF ANNOUNCES ITS INTENT TO SELL THE HARLEY-DAVIDSON 
MOTOR COMPANY TO A GROUP OF HARLEY-DAVIDSON SENIOR EXECU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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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을 
소개하는 코너 OP. 이번에 
소개할 모터사이클은 
송도점에서 만날 수 있었다. 
최근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 장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장르인 클럽스타일 
모터사이클에 고성능 스피커를 
얹어 실용성을 더한 작업이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담당한 
할리데이비슨 송도점 부품 및 
액세서리 영업팀 고용삼 주임을 
만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writer, photographer MOTO ISSUE

누군가의 
첫 번째 
에디션이 
되기를

할
리

데
이

비
슨, 작품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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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의 
기본 모델은 로우 라이더 
ST(Low Rider™ ST)다. 로우 
라이더 ST는 최근 유행하는 
클럽스타일을 대표하는 소프테일 
모델 중 하나이다. 클럽 스타일은 
2000년대 초 미국 모터사이클 
클럽에서 유행했던 커스텀 바이크 
스타일인데, 소프테일에 하프 
페어링 스크린과 슬쩍 올린 핸들 
바의 조합이 대표적인 이미지다. 
모터사이클 갱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미국 드라마 시리즈 
<썬즈 오브 아나키>에 등장했던 
커스텀 바이크 스타일이 바로 
클럽스타일이다.

로우 라이더 ST는 지금의 할리데이비슨 라인업 중에서 클럽 
스타일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낮게 깔린 실루엣과 슬쩍 올라온 
핸들 바 그리고 간결한 하프 페어링은 할리데이비슨 클럽 스타일의 
정수다. 이번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은 클럽 스타일의 콘셉트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파츠 선택으로 상품성을 끌어올렸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할리데이비슨 송도점 
P&A(Parts&Accessories, 부품 및 액세서리) 영업팀 고용삼 주임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실용성이라는 키워드를 뽑았다. 그는 
할리데이비슨 강남점에서 근무를 시작해 하남점을 거쳐 송도점에서 
선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품 및 액세서리 전문가이다. 첫 번째 
에디션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고용삼 주임은 담백하게 말을 
이어갔다. 
“액세서리 바이크도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나라면 모터사이클을 어떻게 꾸밀까?’하는 고민을 항상 
해왔습니다.”
고객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커스텀  파츠는 ‘해봐야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이것저것을 바꿔 보고 경험해 본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고객들에게 ‘처음 신차를 출고할 때 많은 것들을 해도 좋지만, 
기본 액세서리 정도만 진행하시고 천천히 모터사이클을 즐기면서 
하나씩 추가해나가는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웬만한 라이더들은 고개를 
끄덕인단다.
“그래서 제가 출고하는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을 누군가의 첫 
번째 에디션으로써 역할을 하기를 바래요. 이 첫 번째 에디션을 

밑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고객 스스로 액세서리들을 더해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액세서리 모터사이클 작업은 실용성 있는 
액세서리 파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의 주요 사항은 ‘120주년 기념 애니버서리 
컬렉션’과 ‘락포드 포스게이트 사운드’이다. 커스텀의 멋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20주년 기념 애니버서리 컬렉션으로 기본 터치를 
더했다. 이번 컬렉션의 콘셉트는 black with orange라는 콘셉트에 
맞게 선명한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가 되었다. 커버류와 그립 그리고 
스텝 등 눈에 가장 확실하게 띄는 부분을 변경하여 커스텀 파츠를 
장착한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락포드 포스게이트 사운드 시스템의 
장착이다.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에 소요된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사운드 시스템 장착에 할애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 사운드 시스템은 할리데이비슨의 최고급 라인업인 CVO™에 
장착되는 수준의 옵션 파츠다. 그만큼 고급스럽고 변화가 확실하다. 
하지만 그래서 고민도 컸다. 과연 소프테일을 선택하는 라이더 
중에서 투어링의 감성인 사운드 시스템을 장점으로 여겨 줄 분이 
있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계약자를 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 락포드 시스템은 듣기 전에는 모르지만 한 번 듣고 나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는 것을.
할리데이비슨 송도점 P&A 영업팀 고용삼 주임은 이번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을 작업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에도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멋을 보여 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누군가의 첫 번째 에디션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액세서리 
모터사이클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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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 Up

오버워치 퀵 릴리즈 새들백
(Overwatch Quick-Release Saddlebags)

Dyna Super Glide T-Sport에 장착되었던 새들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장거리 라이딩 시 짐을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어 편의성까지 더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방수 이너백을 제공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UV 자외선 차단    
• 기본 용량 : 왼쪽 18.32L / 오른쪽 20.64L     
• 확장 용량 : 왼쪽 24.22L / 오른쪽 26.38L 
• 장착 가능 모델 : 2018년식 이후 FLSB, FLSL, FXBB, FXBBS, FXLR, FXLRS, FXLRST, FXST

로우 라이더 ST 새들백
(FXLRST Saddlebags - Vivid Black)

이제,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 받았던 로우 
라이더 ST(FXLRST) 새들백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 기존 
모터사이클 키로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 
효율성까지 더했습니다. 손쉬운 결합 방식으로 
손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 용량 : 총 50L
• 장착 가능 모델 : 2018년식 이후 FLSB, FXLR, FXLRS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과 함께 여행을 떠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 바퀴와 함께 떠나는 모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줄 
부품 및 액세서리를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추천드립니다. writer KIM SU MIN

MAXIMUM COMFORT 

할리데이비슨 전국 13개 지점 부품 및 액세서리팀
한남점	 070-7405-8226

하남점	 070-7405-8243

용인점	 070-7405-8255

일산점	 070-7405-8515

원주점	 070-7425-8035

남양주점	070-7405-8117

대구점	 070-7405-8334

송도점 	 070-7430-8321

대전점	 070-4048-4632

부산점	 070-7784-5431

광주점	 070-4288-0441

창원점	 070-7784-6304

천안점	 070-4486-6058

스크리밍 이글/올린즈 리모트 레저부아 리어 서스펜션
(Screamin' Eagle/Öhlins Remote Reservoir Rear Suspension)

스크리밍 이글(Screamin' Eagle®)과 올린즈(Ohlins)가 전문적으로 튜닝해 
제작했습니다. 조정 가능한 압축과 리바운드 댐핑 시스템으로 개인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도로 위의 장애물과 언덕에서의 코너링은 더 이상 라이더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속 주행 능력까지 더해져 더욱 완벽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장착 가능 모델 : 2018년식 이후 소프테일 라인업

미드 프레임 에어 디플렉터
(Mid-Frame Air Deflector)

공랭식 엔진으로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뜨거운 엔진 열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된 이 작은 에어 디플렉터는 

열의 흐름을 변화시켜 라이더에게 쾌적한 라이딩 환경을 제공합니다.

•  본 부품 및 액세서리 장착을 위해, 별도 부품의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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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rrival

지난 1월, 한 달간 진행되었던 ‘2023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티셔츠 백프린트 디자인 공모전’에는 300여 개가 넘는 
작품이 접수됐다. 그리고 그 중 당선된 단 한 개의 작품이 
2023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티셔츠로 출시되었다.
writer CHOI DONG HO  photographer CHOI JI WON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당선된 
특별한  티셔츠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커스텀 티셔츠는 2012년 처음 출시되었다. 
코리아 커스텀 티셔츠란 한국의 랜드마크나 트레디션을 담은 
디자인을 적용해 오직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티셔츠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한국의 명소와 상징을 담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커스텀 
티셔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적 특색을 담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각 지점의 커스텀 티셔츠까지 그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는 물론, 비( )라이더에게도 인기가 
높은 본 코리아 커스텀 티셔츠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1월 
특별한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2023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티셔츠 
백프린트 디자인 공모전’이 그것이다. 공모주제는 대한민국 
랜드마크 또는 대한민국 트레디션. 2023년 1월 12일(목)부터 2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본 공모전에는 대학생과 직장인, 전문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지원자들이 각자의 생각과 개성을 담은 300여 
개가 넘는 작품을 접수했다. 창의성(50점)과 디자인 컨셉(30점), 
브랜드 이해도(20점)의 심사 기준에 따라 공모전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 바로 ‘이순신 장군과 할리데이비슨’. 
강직한 명언은 물론 후세에도 가장 존경 받는 인물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앞에서 할리데이비슨에 늠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힘찬 에너지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한국스러움과 할리데이비슨의 
멋이 잘 조화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배경의 태극 문양은 
한국적인 느낌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 티셔츠는 고객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공모전 이후 수개월간 할리데이비슨 본사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들어간 이순신 티셔츠는 2023년 8월부터 전국의 지점을 비롯해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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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 의류 매장에서는 

티셔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리아 

커스텀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 

Harley-Davidson® of Korea가 새겨진 

모자와 두건, 마그넷, 라이딩벨, 스티커 등 

다양한 커스터 제품들이 그것이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코리아 커스텀 디자인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길.

코리아 커스텀 티셔츠는 우리나라 
라이더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커스텀 티셔츠는 
한국 외에도 할리데이비슨 매장이 
있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나라 
또는 지역의 특징을 담아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들은 해외 여행을 가면, 
할리데이비슨 매장에 들러 그 
나라의 커스텀 티셔츠를 구매한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장용으로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47 It's time to ride



49 50It's time to ride

ICONIC DESIGNS. REDEFINED.  CVO™는 Custom Vehicle 
Operations의 약자로, ‘모터사이클의 장인’이라 불리는 장인들에 의해 소량 
생산되는 최고의 라인업이다 
더욱 강력해진 엔진에 모두를 압도하는 새로운 디자인, 최고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한 CVO 로드 글라이드(CVO™ ROAD GLIDE™)와 CVO 
스트리트 글라이드(CVO™ STREET GLIDE™)를 가장 먼저 만나보자.

할리데이비슨 All-new CVO™ 국내 론칭

ALL-NEW CVO™

2023.09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여름의 할리데이비슨 
소식을 만나보자. 
editor BYEON JU 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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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LOADED AND UNINHIBITED. 강력한 토크와 스타일,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넉넉한 수납 공간을 모두 갖춘 세 바퀴의 투어링 
모터사이클이 국내에 첫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많은 라이더들이 기다려왔던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를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만나보자.

할리데이비슨 트라이 글라이드 울트라 국내 공식 첫 론칭

STYLE ICON. 소중한 추억 속 여행의 향수를 되살려주는 디자인으로 
스타일 아이콘으로 떠오른 2023 일렉트라 글라이드 하이웨이 킹(ELECTRA 
GLIDE™ HIGHWAY KING)이 지난 7월 국내에서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전세계 1,750대 생산되어 한국 시장에 한정 수량 배정된 탁월한 성능과 
상징적인 색감의 한정판 모델을 거리에서 만나보자.

할리데이비슨 일렉트라 글라이드 하이웨이 킹 출시

2023 TRI GLIDE™ ULTRA

2023.08

2023 ELECTRA GLIDE™ HIGHWAY KING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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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에 낚시를 더한! 할리데이비슨 2023 모토피싱 이벤트가 지난 6월 
진행됐다. 할리데이비슨 라이더가 라이더 친구와 함께 떠난 본 이벤트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돼 참가자의 만족도를 끌어 올렸다는 후문! 
지금 유튜브에서 ‘할리데이비슨 모토피싱’을 검색해 참가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자.

재미난 거에 재미난 거를 더해! 2023 모토피싱

MOTO-FISHING

2023.06.16


